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權泰康 검교공파종회장의 부친인 한문

학자 愛汕(애산) 權重求씨(1914~1977)의 

저서로 1971년 漢文大綱(500p)이란 冊을 

간행한 것을 40여년이 지나 지난 2011년 5

월 30일 도서출판 보고사(刊)으로 이명학 

성균관대한문교육과교수의 복간으로 다

시 발간했다.

前 漢文大綱은 漢文 문장으로서 漢文 

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

없었는데 한문 문장의 출전을 

찾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

준력을 받아 이명학 교수가 

읽기좋도록 문맥을 다듬었다.

이 한문책은 처음 배우고

자 하는 이들을 위한 初學者

用 入門書로 1970년대 상황으

로 보면 이 책은 가히 선구적

인 역학을 했다고 할 수 있다.

또한 漢文전공자가 아니면 

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문 문장의 출전을 

찾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준력을 받

아 이명학 교수가 읽기좋도록 문맥을 다

듬었다.

이 한문책은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

을 위한 初學者用 入門書로 1970년대 상

황으로 보면 이 책은 가히 선구적인 역학

을 했다고 할 수 있다.

또한 漢文 文法에 관한 기본사항을 자

세히 설명하고 수백여개의 한문문장을 

실예로 들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이

하여 初學者라도 쉽게 접할수 있게 한 것

이다.

또한 英語 문장과 대비하여 漢文 문장

의 구조를 설명하거나 英語를 통해 漢詩

를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한 것은 지금 보

아도 놀랍고 이채롭다.

누구도 이러한 작업은 감히 엄두도 내

지 못할 당시에 그야말로 初學者들을 위

해 엄청난 양의 동양 고전, 좋은 문장을 

가려낸 후 체계로 세워 漢文入門書를 출

간한 愛汕 권중구 선생의 사명의식과 정

열은 후학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

다.

△애산 권중구(1914~1977)의 약력

◎한문수학

◎보성전문학교 상과졸업

◎서울大상과대학교수 조무

◎대창中, 교감역임

◎동아일보 全 朝鮮 남녀학생작품전람

회 서예부 1등

 <자료제공 :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>

지난 1986년 

(사회단체 시민

모임) 선광회 회

장으로 자선사업

(정박아굛불우이

웃노인 등 400여

명)에게 온정을 

베풀어온 권경채 

씨(77. 추밀공파 

33世굛삼일기업경영총괄고문)가 5년여년

간 주굛야간 분골쇄신하며 연구에 연구를 

거듭해 드디어 성공한 도난방지시스템

(시큐리티 20초) 상품이 지난 9월 23일 대

한민국특허청 청장으로부터 특허(제10-

1068859)호 등록이 되어, 국내외에 쎈세이

션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.

이 화제의 상품. 도난방지시스템(시큐

리티 20초)은 국내유일무일한 발명 특허

품으로서 범임이 야간에 문을 열거나 벽

을 부수거나 혹은 지붕이나 바닥을 뚫고 

침입하는 순간 센서가 곧바로 작동해 20

초만에 침입자를 꼼짝못하게 포받하는 

최신 도난방지 시스템이다.

경찰서나 경비업체 등엔 즉시 자동연락

이 되며 경광등도 경고음과 함께 작동하

도록 설계돼있다.

여기에다 전선이 끓어져도 3시간 이상 

전기공급이 가능한 축전지를 내장한 것

도 이 도난방비시스템의 특징이다. 이 제

품의 작동은 먼저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

는 공간(금고, 금은방, 보석상 등)에 범인

이 침입하는 순간 센서가 작동하면서 20

초안에 고압연기가 뿜어져나와 시야를 

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(그물총)이 자동

발사 된다.

범인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

서 그물에 갇혀 발버둥치는 사이에 건물

밖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하

게 되고 사전에 연결된 경찰서와 방범초

소, 경비업체, 주인집에 연락되도록 고안

된 것이 룏시큐리티 20초룑의 제품이다.

최근 1~2분 사이에 CCTV라인을 끓고 

금은방 귀금속을 털어가는 신종 금은방 

털이범도 모조리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

상품이다.

권 회장은 앞으로 국내에 보급이 끝나

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, 유럽 등 

해외에도 진출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.

한편 권경채 씨(우리발명동우인회 회

장굛공인회계사 대표)는 지난 86년 1월, 사

회단체 시민모임인 선광회 회장으로서 

다년간 자비로서 정박아, 불우이웃노인돕

기 등 자선사업을 하였으며 이와 겸해서 

86년 1월초, 강동굛송파종친회를 창립해 

초대회장에 권종찬 씨(뉴-스타호텔사장 

겸 회장)와 수석상임부회장을 맡아, 종친

회 족친규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, 현재

에도 동대문굛중랑종친회가 부진한 것을 

활성화 진작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

하고 있다. 이 룏시큐리티 20초룑 제품사업

은 국내외 세계적인 특허굛발명품으로서 

국내시장 규모는 년간 300억, 향후 18년간 

독점판매권을 소유하고 판매가 지속될 

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며 현재 총판 및 

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다.

문의처 019-208-1892(권경채 회장)

 <권오복 편집위원>

權重求 씨의 漢文大綱(冊) 復刊

권경채 씨의 룏시큐리티 20초룑
도난방지시스템 발명특허

第 一 章 善行

꾸준히 착한 일을 행하라

착한 행동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게 마

련이다. 인간이 자기 마음을 선량하게 지

녀 나간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몹시 

어렵다.

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꾸

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지, 다른 사람들

이 어찌 해술 수 있겠는가? 사람은 마음

을 가꾸기 위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

라고 말할 수 있다.

마음만 선량하게 수양하면 자연히 모든 

행동은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. 우

선 마음부터 선량하게 가꾸도록 각자가 

노력해야 할 것이다.

達昭烈이 將終에 勅後主曰勿以善

小而不爲하고 勿以惡小而爲之하라.

 <明心寶鑑>

한(漢)나라의 소열왕(昭烈王)이 죽을 

때 후주에게 칙서(勅書)를 내려 말했다.

룖착함이 작다하여 아니하지 말고 악함

이 작다하여 하지 말라.룖

[解說]

이 글은 삼국지(三國志)로 우리나라에 

널리 알려진 촉한(蜀漢)의 소열왕이 임종

할 때 아들 후주(後主)에게 경계하여 이

른 말이다.

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행

하고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

지 말라. 이것은 몹시 중요한 얘기다. 아

침에 눈을 뜨면 다시 저녁에 잠자리에 들 

때까지 하루 동안에 수많은 행동을 한다. 

따지고 보면 대개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

른다. 그러나 이 사소한 행동이 모두 선

(善)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

기 인생을 닦는 길인 것이다.

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, 악한 자도 복

을 만날 수 있다.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

으면 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. 선

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자도 이따금

씩 화를 만난다.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

을 때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.

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

起니라.  <明心寶鑑>

- 장자(莊子)가 말씀하시되

룕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

모든 악한일이 저절로 일어난다. 룖

[解說]

사람의 마음이 밭이라면 착한 생각은 

곡식이요. 악한 생각은 잡초라 곡식을 잘 

가꾸어 좋은 수학을 얻으려면, 잡초가 돋

아나는 대로 이를 뽑아내어야한다. 만일 

잡초를 그대로 두면 원래 잡초는 성장력

이 강하기 때문에 이윽고 그 밭은 잡초만

이 무성한 묵밭이 되어 버리고 만다.

사람의 마음을 텅 비워 둘 수가 없는 

것이라 착한생각이거나 악한 생각이거나, 

마음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 있기 마

련이다. 마음이 방이라면 생각은 그 방의 

주인이다. 그린데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

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방에서 함께 살

지 못한다. 착한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

악한 생각이 쫓겨나고 악한 생각이 마음

을 차지하면 착한 생각이 쫓겨나게 마련

이다.

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착한 생각만을 

귀한 손님처럼 마음에 모시도록 노력해

야 하는 것이다.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

느 사이에 온갖 악한 생각의 잡초들이 뿌

리를 내리게 마련이다.

馬援曰 終身行善이라도 善猶不足이

요 一日行惡이라도 惡自有餘니라

 <明心寶鑑>

-마원(馬援)이 말씀하시되

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여도 착한 일은 

오히려 부족하고 하루 동안만 악한 일을 

하여도 악함은 스스로 남음이 있다.

[解說]

선(善)을 많이 할수록 좋고 악(惡)은 

행하지 않을수록 좋다. 그러므로 설사 일

생동안 꾸준히 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오

히려 선은 부족하며 그러고 평생 동안 선

을 행하고 단 하루의 악을 행한 일이 있

어도 그 악함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어 우

리의 마음을 회한(悔恨)에 잠기게 한다.

증자(曾子)는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

자신의 행실을 반성했다고 한다. 우리는 

하루의 생활이 끝나면 자신이 한 일을 반

성할 필요가 있다. 그리하여 좋은 일은 더

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후회되는 일

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

다.

[例話]1

-三尺童子(삼척동자)도 다 아는 것

당나라의 백낙천(白樂天)은 유명한 시

인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다. 원래 학문이 

뛰어난 데에다가 벼슬이 높아지자 자만

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.

백낙천이 항주지역을 다스리는 지사

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근처에 룏조과

선사룑 라는 당대 이름난 고승(高僧)이 살

고 있었다. 당시에는 지식과 견문에 있어

서 백낙천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. 백낙천

은 룏조과선사룑 를 시험해 볼 양으로 선사

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. 룏조과선

사룑는 청명한 날이면 소나무에 올라앉아 

좌선(坐禪)을 하는데 그 날도 나무위에

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본 백낙천이 

불안하여 룏조과선사룑를 올려다보며 룕선

사님 몹시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십니다. 

내려오시지요.룖 이 말을 들은 룏조과선사룑 

는룖그대가 더 위험하네.룖 룕저야 벼슬이 이

미 지사에 올랐고 또 이렇게 안전한 땅을 

밟고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씀이

오?룖 백낙천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

를 했다.

룏조과선사룑 는 백낙천이 학문과 벼슬에 

대한 자만심이 대단한 것을 이미 알고 그

의 교만함을 꾸짖고 깨우치기 위하여 룕티

끌만한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

치솟고 번뇌와 욕망의 불길이 쉬지 않으

니 그 어찌 위험하지 않은가?룖

백낙천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

선사의 눈매와 지사라는 자신의 벼슬 앞

에서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

할 말을 다하는 선사의 태도에 그만기가 

눌려 애초에 선사를 시험하고자 했던 마

음을 바꾸어 공손하게 가르침을 청하였

다.

룕제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갈 법문을 

한 구절 들려주십시오.룖라고 하니 룏조과

선사룑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. 룕모

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

하라.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라. 이것이 

곧 부처의 가르침이니라.(諸惡莫作 諸善

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)

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실

망하여 대답하기를 룕그거야 삼척동자라

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?룖선사는 침착한 

어조로 룕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

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네룖 이 말을 들은 

백낙천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

달았다고 한다.  <다음호에 계속>

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날마다 자기가 

먹는 성찬盛饌 보다는 자식의 앞길에 더 

관심을 가지게 되는 법이고, 설사 자신들

은 굶어죽는 일을 당할지라도 자식들의 

출세나 평안무사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

들의 한결같은 욕망으로서 이것이 부모

의 마음이요, 사랑이며, 은혜이기 때문에 

피부가 닳아져 뼈에 이르고, 뼈가 닳아져 

골수에 이르도록 효성을 다해도 그 은혜

는 모두 갚을 수 없음으로 사후에라도 보

은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결초보은結草

報恩이라는 말이 있다.

여기에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

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. 대법원장께서는 

3세 때 부친을 여의고 조부모 손에서 양

육되다가 12세 되던 해에 그 조부마저 세

상을 떠나자 선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조

부의 큰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부의 

안락한 유택(묘소)을 구해드리고자엄동

설한의 산야를 3개월 동안 헤매었다고 한

다. 그와 같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지극한 

효성을 다하였기에 신명神明이도왔는지 

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인 입신양명의 

뜻을 이루어 대법원장에까지 오르지 아

니했나 싶다.

나는 1977년 어느 날 조상님 한분의 묘

소를 이장하기 위한 일로 부여에 살면서 

30여 년 동안 주역周易과 기氣를 공부한 

후 풍수지사가 된 노인을 몇 차례 만난 

일이 있었다.

그 노인은 묘소 앞을 지나면서 그 후

손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길흉화복을 알

아맞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

데, 나는 그 노인이 알아맞히는 장면을 목

격한 후 현혹되어 나도 남에게 속지 않

을 만큼 풍수지리를 배워 조상님들에게 

결초보은이라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

고 직장생활을 

하는 동안 틈틈

이 풍수지리 공

부를 해보았으나 

풍수서적의 종류

가 다양하고 그 

학문이 터득하기 

어려웠다. 풍수지리 공부를 시작한지 15

년이 되던 해 아버님께서 별세하였는데 

내가 미숙한 속사로 하여금 묘소를 설치

토록 하였다.

아버님 묘소의 점혈과 입향이 잘못된 

후환임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

여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풍수지리 공

부에 정진한 끝에 이기법理氣法과 형기

법形氣法은 물론 신기법(神通力+探氣法) 

운용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뒤지

지 않을 만큼 실력을 쌓게 되어 옮긴 후 

이장후기 룕산천별곡山川別曲룖 책자까지 

쓰고 나니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조금

이나마 효도를 함으로서 결초보은結草報

恩을 하지 아니했나 생각되어 스스로 행

복감을 느낀다.

수시로 산에 올라 내 손으로 이장한 묘

소들은 물론 다른 집안의 묘소까지 자주 

찾아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동시 풍수지

리 삼기법三氣法을 배운 안목으로 그 후

손들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온 천지

를 바라다 보노라면 예전에는 수많은 산

봉우리들과 깊은 산골짜기에서 발원한 

맑은 물의 흐르는 모습들이 그저 바라 다 

보이는 산천일 뿐이라고 여겨왔는데, 풍

수지리 공부를 배운 이후부터는 끝없이 

필쳐진 산천이 신비롭고 경외스럽지 아

니한 것이 없게 되었고, 천길 높은 큰 산

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내룡來龍의 땅속

을 전류가 통하듯 끊임없이 흐르는 생기

맥들을 찾아 땅이 생동生動하는 자연현

상을 실감하면서 고래로 전래한 풍수지

리가 한낱 미신迷信이 아니라 자연과학

을 이용해온 지혜로움이었음도 발견하게 

되었다. 원래 음택풍수사상은 룕이사접생

以死接生하니 사골死骨이 득기得氣하면 

생인生人이 수복受福한다룖라는 불가사의

한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에서 비롯된

다.

사람을 비롯한 우주만물은 고유의 물질

원소로 형성되어져 있고, 각각의 원소들

은 자체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독특한 진

동파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 속을 떠

도는 이 에너지 파장들이 같은 종류의 에

너지 파장들을 만날 경우 어떤 상호작용

을 일으킨다고 하여 이를 룕동기감응룖의 

원리라고 하는데, 대략 부모로부터 고조

부모까지의 묘소에서 유골이 수맥파를 

받으면 그 수맥파가 후손들 모두에게 전

달되어 각자의 홈에서 수맥파가 나타나

다가 그 묘소의 수맥파를 물리적으로 차

단시키면 후손들의 몸에서 나타나던 수

맥파도 즉시 중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. 

이러한 현상은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

되지 않는 기이한 일로서 일종의 동기감

응의현상인 것 이다.

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

것이 아니고 그 유골이 땅속에서 다시 생

명활동을 시작하여 후손들에게 영향을 

주기 때문에 조상의 유골이 땅속에서 생

기生氣를 얻어 편안하면 그 후손들이 복

록福祿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, 그와는 반

대로 사기邪氣 또는 수맥파를 받아 고통

스러우면 채화災禍를 입게 된다는 뜻도 

내포된 말이기도 하다.

그런데 유골을 화장하면 동기감응의 현

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길흉화복도 

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

조상의 유골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화

장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

감안하여 각자가 판단할 몫인 것이다.

결 초 보은
▣ 南溪 權 赫 重(추밀공파 36세손)

古  訓  新  鑑
▣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

권경채 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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